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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학·부품육성에 500억원
울산이화학·자동차부품등을포함한전략산업에 541억원을투입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2008-12년)에 따라 2010년 541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별
진흥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4월8일 울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모듈화부품 기술고도화와 자동차부품 특화 마케팅, 전문기술인
력양성등을추진하고정밀화학분야에서는신화학실용화센터운영, 첨단화학소재선도기술개발, 정밀화학글
로벌마케팅역량강화등을추진한다.
또조선해양산업분야에서는블록생산공정혁신과고부가선박및해양구조물생산, 환경산업분야에서는친환
경청정기술센터운영과국제환경규제와기후변화협약대응기업지원사업등을추진할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하고있는지역산업육성정책으로울산은 2007년까지 1단
계사업을통해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자동차부품혁신단지, 정밀화학지원센터, 테크노파크등을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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